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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9. 23.(수)

전국 교정시설, 온정 가득한 추석맞이 교화행사 실시

- 가족과 지역사회의 온기로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9. 14.(월)

~ 9. 28.(월)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추석 명절 교화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43개 기관에서는 수용자와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2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효도편지·선물 보내기’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뒤 28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용자가 ‘가족 만남의 시간’을 통해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만에 만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응원했고, 수용자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다짐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수형자 4명과 가족 12명이 참여한 ‘가족사랑캠프’를 열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제기차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바다정원 만들기 등을 하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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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절의 전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각 기관에서는 ‘수용자 

합동 차례’를 지내고, 교화공연과 민속놀이를 열어 수용자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정시설 밖에서는 지역사회의 나눔으로 힘을 보탠다. 교정위원·지역사회 등이

보내온 성금 7,300만 원이 불우수용자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송편·과일·빵 등을 전 수용자에게 나누어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명절은 평소보다 가족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시기인 만큼, 이번 만남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용자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교정위원과 지역사회에 감사

드리며, 추석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붙임  추석맞이 교화행사 사진 1부. 끝.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도곤 (02-2110-3418)

사회복귀과 담당자 사무관 한성률 (02-21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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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추석맞이 교화행사 사진 

▲ 합동차례

▲ 가족사랑캠프


